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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Study on Wongyo Yi Gwangsa s Theory of Calligraph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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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) , : “ , .”論語 衛靈公 人能弘道 非道弘人  ｢ ｣



106) , .張震澤 許愼年譜  

107) 결 편: “ , , , . ,逮宋元以來 竝畫意淺俗 專事柔媚 書道之譌極矣 此吾所以自唐以後 不欲稱  

.”載者也

108) 결 편: “ , .”唐人畫意 猶不失勁健  

109) , 14 , : “ , ,丁若鏞 茶山詩文集 夜醉帖 近世書家 唯李獨步 而曹參判允亨姜豹菴世晃 深詆  ｢ ｣

, . , .之不遺餘力 蓋不量力耳 然其所以致詆 則有之 其細楷行草之繩趨尺步者精深奇妙 高者出毀 毀 ‧ ‧

, . ‘ ’ , , .入二王 卑者不失二張 然其大字半行顚狂 倒太甚 不唯其字形可憎 竝其畫法或鈍滯無神 以敧

, .”玆而謂亦可法者 其偏惑者也



 

 

  

110) 택 실사 시 한 학 창비, , , 2000, pp.126-7.  



111) , 5 , .丁若鏞 茶山詩文集 和子由新修汝州龍興寺吳畫壁韻  ｢ ｣

112) 필 는 원 에 원 에 한 사 비평 한 다 여 에 필 는.

사 비평 지 게 감 개 고 다고 단했다 필 에 한.( , 李匡師 書論 秋史批 

학원 사, , 2011.)評 



113) 당평 학고재 에 원 향 단에1( , 2002, pp.320~325.) 當代  

미 는 향 컸 에 후 과거 극복하고 한 원, 大家

찾고 다 가 에 각한 지향하는 사 는 에 뿌리 원. ‘ ’北碑南帖論

비 할 수 에 없었 원 시각 리 어 지 못해 시각에, ,

하고 술 펼 고 사가 보 에 못마 했 것 라고 한다 그러 사.

원 가 므 당연 역사 비평 해 할 것 에도 사는 동시 비,時差

평 가하고 다고 평가하고 다 다산 쓴 시 체 내 보 다산 사. ,

비 과 타 당 립 원 통해 들쳐 내 근 쟁, ‘ (侏儒

비 에 비 해 비 하고 다고도 생각해 볼 수 겠다 마지막 원 처럼 신과)’ . ,

한 란 쪽에 어 다고 맺고 다 신과 그.

원 는 천주 에 지만 내막 당 립에 비 것 하,

어 다 러한 가 에 보 사 에 는 주 는 당연 사 가 도. , ‘ ’

포함 어 다 라 다산 원 에 한 움 원 랩 어 당. ,

에 원 에 해 지 게 감 비 가했 리라는 것도 재할 수는 없

다.

그림 사 웅( 9) , < >圓嶠 書



  

114) 에 해 는 본 학 과 원 참 람, 3 ( ) .



    

  

  

115) 결 편 는 근본 삼 에 니 비 득하여: “ , ,畫法 結構 畫意  

도 결 가 비 하 찬할 수 없다 그러므 러 는 가 니고 단지 과. , ‘

득했 뿐 라고 하는 것 다 개 결 는 지 행하는’ . ..... , ..... 筆陣圖 郭  ｢

같 는 피할 수 없다 수평 수직 같 산가지처럼.泰碑 類｣

하고 가지런하 평평하 틀에 얽매여 천 가 한 결 같 것 지, ,

행하는 필진도 가 스스 그 어 고 는 다. , ,字以畫法爲本 而成於結構 雖  

, . , ‘ , .’ ..... , ..... ,得畫意 結構卑俗 亦不足稱 故曰 此不是書 旦得點畫也 夫結構 今行筆陣圖 郭

. ,泰碑之類 無所逃僞者也 平直相似 狀如 子 方整齊平 間架拘筭 攣 ,千字一同者 今之筆陣圖之自

.”犯其律也

116) 결 편: “ , ”書法貴生活 生活則無定態  

117) 결 편 지 필진도 같 결 는 상 쓰는 래 천한: “ , ,    

리 에 지 사색하지 고 그냥 도 룰 수 다, . ,若如今筆陣圖之結構 世之

, ,, , .”稍工書字者 下至胥隸之賤 不下思索大忙書之 自能成之

118) 결 편: “ , , ?”以右軍之才之學 何不能胥隸之所易能 筆前豫想而作此字乎  



  

  

119) 결 후편 : “ . , , .下 若景洪則才學未高 而積習功到 雖不知古人畫法 亦有自然相合 以居地微賤  

, , , .”之故 局於官寫程式 眞書尤鄙陋 而亦有筆力可觀者

120) 엔거스 그 엄 책 여 연 과 통 체, : ‘ ’ 停滯性 , ‘

독특한 비하’ 卑下 보 도 하다 연 과 통.

특징 라는 사실 하다 주지하다시피 헤겔 맑스 같.

체 비하한다 연 과 통 체 비하하, . ‘ ’

는 것 다.



  

121) 허신 해, : “ , , , ,古者 庖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 

. , , , . , , ,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易八卦 以垂憲象 及神農氏 結繩 治 而統其事 庶為

, , , , , .”業其繁 飾 萌生 黃帝史官倉頡 見鳥獸蹄 之跡 知分理可相別異也 初造書契偽 迒

122) , : “ , , , .”周易 繫辭上 聖人有以見天下之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  ｢ ｣ 賾



  

123) 결 후편 : “ , , , , .”下 其合意者 宋 元亦取 不合者 雖曰出於右軍 亦不敢信  ‧



 

 

  

124) 결 후편 : “ , . , , . !上 字畫之獘 專由代 姸媚 下至子昻 思白之妖冶 殆似利口鄭聲之蠱人 惜乎  趍

, .”其未見正於希言大樂 而誣數百年書道莫可救也

125) , : “ , . , .項穆 書法雅言 趙孟頫之書溫潤閒雅 似接右軍正脈之傳 姸媚纖柔 殊乏大節不奪之氣  

, .”所以天水之裔 甘心讐敵之祿也



  

  

126) 같 책 참, , pp.166-7 .

127) 결 후편 : “ , , , , .下 淸之秀媚可愛 才氣最優 當與子昻相上下 而專用子昻法 未免入俗 且淸之  

, , , , , , . ,以貴公子 首唱此法 眩耀一世 由是 列朝御筆 皆用此法 遂成國俗 近年以前擧世靡然 至謂

, , , .”右軍子昻 又謂淸之以右軍畫 用子昻體 殊爲可笑



128) 결 후편 : “ : ‘ , , . , .’上 思白嘗曰 吾每臨池欲書 秀媚之態 側出腕中 坐此不及古人 秀媚之爲病  

, .”思白亦自知之竟未超俗 不亦哀哉



129) 결 후편 : “ ‘ ’, , . < > , ,下 董思白以千字一同 斥子昻 當也 子昻嘗得元章書 枯樹賦 中 缺數字 欲  

. , : ‘ .’ , , , .”書塡之 屢易紙不類 歎曰 今不逮古多矣 其不及元章 固已自知 乃欲與右軍並稱 不亦陋哉

그림( 10) , < >趙孟頫 書 種松帖



  

  



  

  

  

130) , 8 , : “ , .李匡師 圓嶠集選 來道齋記 余齪齪然謹塾師之句讀 而不敢泛注於諸家 成仲於古  ｢ ｣

, , , . ,人書畵百藝 姸 眞贋 辨之如九方 之相馬 無得以毫髮逃者 余得一書一畵伏而效之 而有得則媸 歅

, . , . , ,喜之 不合則舍之而已 或不變海岳之出大令 而右丞之爲南宗也 成仲六經之外 又深外典 而篤

, . , , .”信之 以爲三敎無異道 余於儒釋無所得 時以口語攘之 而不能敵成仲之快辨



  

131) 결 후편 : “ , . , . ,上 畫者活物也 運筆者行動也 活物不到僵則必蠢動 伸屈未嘗徒直而已 行動者  

, , .”無論人物蟲蛇 其勢固異於 然直臥 此蓋自然之天機造化也侹



132) 결 후편 : “ , . , , ?上 今無佶屈意者 翻摹之久而失眞也 於戱 古人豈徒尙詭奇 俗 而爲哉 猶恐  駥

, .”筆輕過墨不深入 而筋骨不立

133) 결 후편 : “ , , , ?上 書到脫俗 則中之觸右 右之粗細 與遠近上下 庸何定觀 右軍諸帖 已不受此  

. ‘ . , ,拘束矣 又云 字軆上潤下挾則輕重不稱 太密則似 纏身 過疎則似翔禽溺水 傷長則似旣死之痾瘵

, ’ ..... , .蛇 傷短則似已淺之蛙 具長而如死蛇者 雖短必腰慢 短而如踐蛙者 雖長必鈍醜 此在用筆之

, .”失 非長短之罪也



134) 결 후편 : “ , . , , .”下 字畫源於心術 意趣生於識量 必待通明正直 博學有文之士然後 可以語道  



  



  

135) 택후 병 역 한 사, , , , 2005, p.430.中國古代思想史論  

136)  , 68 : “ .”美言不信 

137) 웅병 곽 역, , , 2002, pp.209-10.中國書藝理論體界  

138)  , 38 : “ , .”大巧若拙 大辯若訥 

139)  , 2 : “ , .”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也 

140) 결 후편 : “ , .”上 字畫之獘 專由代 姸媚  趍



  

141) 진 역 참, , , , 1990, p.338 .劉笑敢 莊子哲學  

142) 강 학 는 척 계 맺어 하 강 도 울‘ ’ 血緣共同體

경 원에 거주하 그들 에 뜻 지 거 과거 시할 수 없는 신, 科擧

에 핍 감내하 독 술 그리고 상 각 식 지 간다 한, .(

원 학 강 학 는 천 심, , 18 , 2004, p.223.)椒園李忠翊 自尊意識｢ ｣   

학과 시 등 다 한 심 폭 많, , ,韻學 史學

하여 과 드러낸다 원 들 원. ,燃藜室 李肯翊 燃藜室記述 從姪 椒  

들, ,園 李忠翊 君子之過說 岱淵 李勉伯 憨書 海東惇史      

들 시원 등 것 다, .(沙磯 李是遠 國朝文獻 寧齋 李建昌 黨議通略    

동 진체 탐 다운샘, , , 2001, p.49.)  



143) , 3 , : “ , ,李匡師 斗南集 寄示令兒二則 汝所書四壁几案警身語 皆甚切 槩知近日用功益力  ｢ ｣

, . ‘ ’ . .”有方 喜甚 第其中忍字吾不好之 吾常謂忍非美德

144)  결 편: “ , , , , .”:且百藝成上才 如庖丁解刀 終日執役 無一毫一脈之牽碍 可就極功

가 닌지 심하고 다 비평 한‘ ’ ‘ ’ ‘ ’ ( , , 2002, p.庖丁解刀 刀 牛   

각주 그러 필 가 생각하 에 볼 필 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138, 44).). .

는 하 루어지고 다 라 는 해체하는 쓰. ‘ ’ ‘ ’ ,執筆 刀 刀

는 비 하 해 러 사 했 것 다 그리고 단 는 태가 상 하므‘ ’ . ‘ ’ ‘ ’刀 牛

가능 도 다 는 직역하 포 해체한 과 같. ‘ ’ ‘如庖丁解刀

는 어색할 것 없다 생략해 쓰고 다고 생각 다 하여튼’ , . . ‘庖丁解

는 생주 는 지 가 수천 니다 그러’ “ 19 .刀 ｢ ｣

숫돌에 간 듯합니다 께가 없고 에는 드시 틈 습니다 께가 없. .

는 틈 는 곳에 니 그 움직 는 드시 여 가 습니다 라는.” 庖丁

과 에 보 다.文惠君



  

145) 사, 2 : “ , , ,斗南集 硏精翰墨造天工 意賁文明輝大東 白首投荒無活計 事居鹽米斗升  

.”中

146) , : “ , .”莊子 逍遙遊 中於機辟 死於罔罟  ｢ ｣



  

  

  

  

147) 결 편: “ , : ‘ , .’, : ‘.....昔有一人友 見余臨古法怪之曰 工書如子 何爲臨古 余曰 吾雖盡捨古  

, . , , .’ : ‘ , .’法 人或謂不下古 自量多不逮 人雖謂局 猶期於逮而後捨耳 其人歎曰 此 進不可量之言 余

, , .’今滿六十 猶喜臨書者 此也

148) 철학 에 참 했다 그는 러한( , 1990) , .劉笑敢 陳鼓應  

하고 다‘ ’ .入世 遊世

149) 결 편: “ , , .”恐朝露遂及 竟未有傳 不得已也  



  

  

  

150) 하 사 원 필결후, 6 , ( , , ): “金正喜 阮堂集 書圓嶠筆訣後 麗末來 至於國  ｢ ｣ ｢ ｣

,初 如李君 孔俯 姜希顔 成達生侅 ‧ ‧ ‧ , . ,諸名公 無不龍騰鳳 何甞有一波一點之偃 筆 且如崇翥

,禮門 ‧ 興仁之門 ‧ 弘化門 ‧ , . .”大成殿扁 豈偃筆所可書者也 其所云偃筆 未知指何人書也



151) , 6 , : “ , , ,金正喜 阮堂集 書蘭亭後 東人所傳摹蘭亭 謂出定武 而於定武諸證無一合者 竟是  ｢ ｣

, , , , .”何本歟 以匪懈堂所題觀之 似是得見一 善本 今無以追究矣



152) 결 후편 : “ , .”上 字畫之獘 專由代 姸媚  趍



  

153) 결 편: “ ! ? , , , ‘ ’,噫 今人豈足論 以歐陽詢之高才 猶局於時世 乃有調均點畫 上下均平等語  

. . . , .而作方板一律之書 悉蹈右軍不是書之科 顔 柳諸公皆承此套 然唐人畫意 猶不失勁健 逮宋‧ ‧

, , . , .”元以來 竝畫意淺俗專事柔媚 書道之譌極矣 此吾所以自唐以後 不欲稱載者也

154) 결 후편 강 말하 해 는 고 고 것 다라는 말 주: “ : ‘ ’上  

는 당 가들 못 해 생 것 다 지 는 산뜻하고, .

하 재하다 어찌 고 고 것에 었겠는가 진실 리 뽑. ? 書判

에 내 가 과거 습 에 들었다 진경 한 쓴 것 그, .

거다. ..... : ‘ , ’, , . .姜堯章曰 眞書 以平正爲善者 世俗之論 唐人之失 種王之書瀟灑從橫 何拘平

? , . , . .....”正 良由唐以書判取士 終染科擧習氣 魯公作于祿字 是其證也



  

155) 결 후편 : “ , , .”下 至於行草得意處 雄深質健 高出完元可以無間矣  

156) 결 후편 : “ , , , .”下 以居地微賤之故 局於官寫程式 眞書尤鄙陋 而亦有筆力可觀者  

157) 본 에 한 수 에 한 참 람(4 ) .三敎



158) 사에 도 사 후 가 다 사.

들 컨 한 사 연 시공사, ( , 2000.), 朝鮮時代繪   

사 등 사 후 말 하고( , 1999.) ,畵史論 

다.

159) 동 연, , , , 1995, p.266.韓國書藝史 書與其人｢ ｣   



  

160) 등6 ; 1 ; 2 .阮堂集 書蘭亭後 阮堂集 墨法辨 阮堂集 答趙怡堂  ｢ ｣   ｢ ｣   ｢ ｣



  

  



161) 사 원 필결후, : “( , ? .....), , ,點法云 形雖尖毫皆伸者 又何說乎 夫尖者 聚而合之者也 伸｢ ｣

, . , . , .”者 散而放之者也 尖不可以爲伸也 伸不可以爲尖也 尖伸異體不可相入 何以伸毫作尖形也

162) 본 필 에 한 학원 사 과 필( , 2011.) ,李匡師 書論 秋史批評｢ ｣

원 에 한 학 연 집 하 다( 50 , 2015.) .秋史批評｢ ｣   



163) 재 개 에는 다 과 같 내 다 는 마 하게 하지. “ ,平正  敧

울고 우 게 쓰지 한다 고 에는 울게 훌 하게( ) .側 偏筆

사람 었는 는 드시 보 지 는 가운 비스듬한 필, (撥轉機關

우는 는 것 다 울고 산) . , , ,畵訣 樹木 山石

수 운다 어찌 들어 할 수 겠는가 하는 들, . ?一石 一木

숭상하고 숭상한다 라고들 한다 는: ‘ , .’ . (晋人 意 唐人 法 觚 間架棱 결

포 ) 에 해 한 것 뿐 다 실 진에는 과 간가는 없었다 그러. .

과 없는 과 과 간가 없는 간가가 는 것 한 닌 것 니다 에, , . 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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